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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고수익 여객선 수주 

지금까지 유럽 선박업체가 90.0% 이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여객선 시장에 삼성중공업이 뛰어들었다. 삼성

중공업은 23일 유럽 최대 여객선 운항선사인 스웨덴 스테나로부터 준크루즈급 고급 여객선 2척을 2,500억원

에 수주했다. 조선부문 중에서도 크루즈선 부문은 척당 선가가 5억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상품

이며 발주량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가 향후 유망사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이다. 이로

써 삼성중공업은 여객선 부문 진출이라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매출액이 큰 폭 상승하게 되어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최근 미국증시 안정세와 함께 시작

된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사, 자본시장통합법 대비 몸집 불리기 한창 

국내 금융사들이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SC제일은행이 한

누리증권 인수전에 가세해 국민은행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은 한미캐피탈 인수를 추진중이고,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의 증권사들도 최근 주식예탁증서 발행 및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사들의 규모 확장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함은 물론, 신규 투자 여력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킨

다는 점에서 금융주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항공, 미국에서 집단소송 피소 

대한항공이 화물운임 담합 협의로 미국에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미국 탑승객들로부터 집단소

송을 당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근접 감시용 무인항공기 개발, 

미국 공군 전투기 성능개선 사업 수주, 미국비자면재프로그램 가입으로 인한 미주노선 수익성 증가 가능성 등

의 호재가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